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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일은 3·1절 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항일 독립운동 일을 기념하기 위

한 국경일이다. 일본은 1910년 국권 침탈로 우리나라를 빼앗아 식민지통치

를 하면서 고유문화를 말살하고 한민족의 토지 금융 광산 철도 등 모든 분

야의 이권을 독점경영 하면서 한민족의 경제 발전을 극도로 제한하였었다. 

3·1운동은 일제 강점 시대에 가장 빛나는 민족해방운동으로 모든 계층이 

참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규모 또한 전국적이었다. 또한 조선 민족이 

일본의 통치를 달게 받는다고 한 일제의 선전이 허위였음을 일시에 폭로한 

운동이었다. 이러한 3·1운동은 이후에도 여러 형태로 독립운동에 큰 영향

을 미쳤을 뿐만이 아니라 좌 ? 우익의 사상적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10년 이래 한국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통치하에 놓여 있었는데, 제국주

의 침략에 대한 한민족의 항일 독립투쟁은 각지에 의병(義兵)을 낳고 널리 

민족 계몽 운동으로 발전하여 갔다. 일본은 이와 같은 민족 독립운동을 탄

압하기 위하여, 헌병 경찰제도를 시행하여 항일 독립운동 투사들을 학살·투

옥하고, 모든 결사(結社)와 언론 활동을 금지하였다. 교육 정책에서도, 우민

정책을 실시하여 민족의식의 성장을 억누르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

를 박탈하였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하고, 특히 무력투쟁으로 혹은 외교활동

을 통하여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한 선두에 섰다. 한편 국내의 대다수 농민

은 소작농(小作農)·화전민(火田民) 등으로 전락하였으며, 생활난으로 인하

여 만주 등지로 유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본의 폭압(暴壓)은 지식

인 · 학생 · 종교인뿐만 아니라, 농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반

일감정(反日感情)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이 일본의 무단정치를 겪고 있을 무렵,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

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고,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은 14개 조로 

된 전후(戰後) 처리 원칙을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피압박민족에 대한 자극제가 되었다. 이 

민족자결주의의 새로운 원칙은 항일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던 독립운동가들

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류 속에서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高宗皇帝)가 갑자기 

승하(昇遐)하게 되자 일본인들에 의한 독살설(毒殺說)이 유포되어 한민족

의 일본에 대한 증오는 극도에 달하였다. 고종황제의 人山(장례) 일이 3월 3

일로 정해지자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 대표 33인은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전국에 있는 천도교 불교 기독교인들이 서울로 모이게 되는 것을 기회로 삼

아 3월 1일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되었었다. 이것을 일

본은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였으나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태극기를 들고 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3·1운동의 

배경이다. 

1945년 해방 후 3·1운동의 날을 3·1절 국경일로 정해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서 3·1운동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이러한 3·1절을 지금까지 우리는 국기를 게양하는 날로 생각해 왔으며 3·1

절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면서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기억

되고 있으면서 국기 게양조차 하지 않는 가정이 많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일본에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자주독립을 하기 위해 일본에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에 의해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국 가지에서 독립 

만세를 외쳤으며, 일본의 무력 진압에 맞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항

일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8·15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정부 수립 후는 민주

주의와 역행하는 독재와 맞서 4·19학생 의거로 이어졌고, 군부 독재와 항거

한 5·18 광주 항쟁으로 이어져 오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 자주독립 

정신으로 맥을 이어 오고 있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 

올해 105주년 3·1 절을 맞이하면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비폭력 평화

주의 원칙의 3·1운동 정신을 준수하면서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 국가 수호

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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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양님~ 박사기씨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한 투자 시스템으로 고

수익 보신거 아시죠??” 

이런 멘트를 종종 들어봤을 것이다. 최근 많은 신뢰도를 얻은 Chat GPT

를 이용한 신종ㆍ변종 사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처음 Chat GPT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나서부터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놓았다. 똑똑한 AI, 순식간에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만큼 가져다 

준다. 그 ‘편리함’ 만큼 사기에 노출되기 더욱 쉬워졌다. 예를 들어 증권사 

임원,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하여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던

지, 가짜 투자앱을 설치하게 한 후 강제 자동결제를 하게 만든다.  

한편 경찰은 투자리딩방ㆍ암화화폐 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 4ㆍ5

호로 선정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

력중이다. 

그러나 경찰의 지속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ㆍ변종 사기는 다양한 계층에게서 피해자

를 양산하는 중이다. 특히나 무분별한 정보의 유입

으로부터의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어린아이

들이나 어르신들은 물론 젊은 계층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신종ㆍ변종 사기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쉬운 고소득의 유혹에는 더욱 주의를 요하며, 사전에 유의사

항이나 신ㆍ변종 사기의 사례들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살인’ 행위인 사기를 저지르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가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한다.

조 영 훈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Chat GPT’를 이용한 ~예요” 계속 믿으실 건가요?
기  고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차가운 겨울밤,

봄에게 살며시 다가가

이른 편지를 띄운다.

추억을 회상하며

봄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

무지개 같은 아이로 돌아가

손목은 떨리고 가슴 두근거린다,

함께 놀던 길목 어귀에

허수와 바람개비 만들고

나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려 볼까?

끝없이 내리는 빗줄기!

나의 설렘 가슴 되어

노란 복수초꽃으로

새하얗게 날릴지도 모르잖아.

넌 지금 어디쯤 있는 걸까?

안개꽃 같은 추억을! 

그려놓고,

오늘도 봄에게 편지를 쓴다.

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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